
[전송통신] 차기 유비쿼터스 환경 관련 비전 및 과제 
 

이제까지의 ITU-T 연구반 회의 중에서 가장 복잡하게 구성되었던 회의로 기록될 SG13의 

회의가 지난 1월 14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본 회의가 

가장 복잡한 경우 중에 하나라는 것은 이번 회의에 워낙 많은 회의들이 함께 열렸기 때문이

다. 나름대로 기존에 꽤나 많은 참가자들이 참가하는 그룹인 SG13을 기반으로 하여 NGN-

GSI의 구성원인 SG11 및 SG19 그리고 여기에 IPTV-GSI와 IdM-GSI가 연합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멀티미디어를 다루고 있는 WP2/16 역시 회의를 같은 장소에서 같은 기간에 하게 

되었다. 

아무튼 이번 SG13 서울 회의는 공식적으로는 이번 연구회기의 마지막 SG13 회의이다(비공

식적으로는 9월 NGN-GSI 이후 반나절 SG13 총회가 있을 예정임). 따라서 본 회의의 중요

한 의제 중 하나로 차기 연구회기 SG13의 비전과 수행할 연구과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에 본 고에서는 SG13의 차기 연구회기 비전과 연구과제의 정립 결과 등에 대해 정리를 

해 본다. 

 

SG13의 차기 연구회기 비전 

차기 연구회기는 2009년부터 시작하여 4년의 기간, 즉 2012년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사

실 현재의 기술 발전 추세를 놓고 볼 때 2012년의 모습을 상상하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

이 있으나 나름대로 그 동안 ITU-T에서는 미래 지향적인 연구를 수행하여 왔던 SG13으로

서 이들을 조망한 결과를 차기 연구회기 SG13의 비전으로 수용하였다. 

SG13의 차기 연구회기 연구 분야는 크게 4가지 분야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다. 즉 통신망관

련 분야, 콘텐츠의 배분 망관련 분야, 특별한 망 분야 그리고 공통 분야의 구성이 그것이다. 

우선 SG13의 주요한 임무 중에 하나로 현재까지 진행하여 온 NGN은 계속하여 진행될 것

으로 예상된다. 이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많은 정보통신 기반들이 IP를 근간으로 하는 패

킷 기반으로 전이될 것이며 이는 NGN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기 때

문이다. 이러한 관점은 USN이나 RFID와 같은 서비스에서 요구되는 계층적 기능들의 수용

을 포함하며 통신망관련 분야에서 수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용자들의 서비스 이용관점

에서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IPTV를 근간으로 하는 다양한 콘텐츠들의 분배를 위

한 망 능력 등의 개발은 콘텐츠 배분망의 관점에서 수용되었다. 또한 현재는 특별한 이용 

형태이지만 향후 상당한 수준의 이용 형태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Peer-peer network 이용

과 같은 경우는 특별한 망 분야로 수용하였다. 끝으로 이들 망의 운영 및 서비스 제공을 위

한 능력에 주요하나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능력(예: Identity Management 등)

들은 공통 요소로 정리하여 공통분야에 수용하였다. 

이러한 구분과 더불어 SG13은 차기 연구회기에는 연구의 정도를 범위는 물론 깊이와 패키

징(다양한 표준과 능력을 엮어 하나의 상품화하는 기술) 등을 고려하여 표준화 연구를 수행

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SG13의 차기 연구회기 연구 분야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 

1>과 같이 도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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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G13의 차기 연구회기 연구 범위 및 구성 

 

차기 연구회기 연구과제의 구성 

금번 회의에서는 제안된 기고문들을 근간으로 총 16개의 연구과제가 합의되었으며 이 결과

는 7월 TSAG을 거쳐 WTSA-2008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들을 요약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연구과제 

현 과제번호 신규과제번호 
제 목 

Q.1/13 Q.A/13 Coordination and planning 

Q.2/13 Q.B/13 Requirements and implementation scenarios for emerging 

services and capabilities in an evolving NGN 

Q.3/13 Q.C/13 Principles and functional architecture for NGNs (including 

ubiquitous networking) 

Q.4/13 Q.D/13 Requirements and frameworks for QoS enablement in the NGN 

Q.5/13 Q.E/13 OAM and network management for NGN 

Q.6/13 Q.F/13 Convergence of existing and evolving IMT and fixed networks 

Q.7/13 and 

Q.12/13 

Q.G/13 Evolution towards integrated multi-service networks and 

interworking 

Q.9/13 Q.H/13 Impact of IPv6 to an NGN 

Q.11/13 Q.I/13 Network terminology 

Q.13/13 Q.J/13 Public data networks 

Q.14/13 Q.K/13 Packet forwarding and deep packet inspection for multiple 

services in packet-based networks and NGN environment 

Q.15/13 Q.L/13 Security and identity management 

Q.16/13 Q.M/13 Requirements and framework for enabling COTS components 

in an open environment 

Q.6/13 Q.N/13 Mobility management 

 Q.O/13 Distributed services networking (DSN) 

 Q.P/13 Future networks 

Q.8/13 Q.Q/13 Service scenarios and deployment models of NGN 

 

상기 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번 연구회기에 진행되었던 대부분의 연구과제는 한, 두개



를 제외하고는 연구 범위와 분야를 일부 확장하여 모두 차기 연구회기로 연장되었다. 이와 

더불어 이들 연구과제의 상당 부분에 유비쿼터스 네트워킹이라고 하는 범위의 수용이 이루

어져서 보다 광범위하고 심도 있게 유비쿼터스에 대한 표준화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된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보통신을 바라 보는 새로운 연구과제로서 분산망 환경 및 

미래 통신망을 위한 표준화 주제가 선정되어 미래를 준비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향후 이슈 

이번에 SG13의 비전 및 연구과제에 대한 작업에 있어 한국의 의견 제시와 역할은 매우 중

요하게 작용을 하였었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SG13의 비전 및 목표 범위의 제안, 유비쿼

터스 환경의 표준화 요구 그리고 미래 통신망에 대한 표준화 제안 등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 

있는 제안을 통해 차기 연구회기 SG13의 활성화를 통한 국내 기술의 글로벌 표준화 추진

을 위한 환경 구축 작업에 애를 썼다. 

이러한 제안들이 발판이 되어 형성된 SG13의 차기 연구회기 준비안은 7월 TSAG을 거쳐 

WTSA-2008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본 안이 확정되는 최종의 순간까지 타 분야 및 타 기관 

등의 활동 동향 등을 잘 분석하고 조율하여 우리의 주요한 제안들이 최종 확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지켜봐야 함은 내일을 위한 오늘의 준비 사항으로 사료된다. 

 

이재섭 (TTA NGN SPM(SG13 부의장), genevalee@empal.com) 


